
화학제품 수출 적정환율 1301원
무역협회 , 플래스틱은 13 11원 … 환율하락 수출채산성 악화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기업 10사 중 7사 꼴로 이미 채산성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5월 6-7일 수출기업 250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원화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채산

성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10.7%가 [적자수출이 시작]된 것으로 답했다고 5월8일 밝혔다.

이어 [크게 악화] 41.0%, [다소악화] 22.0% 등 모두 73.7%가 이미 채산성이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으며 나머지 22.9%는 [현재는 영향이 없으나 부정적인 영향

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하락하면 수출액 차질에 대해서는 59.7%가 [6%이상 감소]를 꼽은 반면 [변동없

음] 응답은 8.5%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6% 이내의 수출 감소를 예상했다.

수출가격 변동 여부에 대해서도 61.1%가 가격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6%까지의 가격인상이 가능하

다고 답한 기업도 36.8%여서 대부분은 환율 추가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를 가격인상으로 보전할 수 없

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이 평가한 적정환율·손익분기점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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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품, 예술품, 서적 등 포함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1305원으로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사·직물 1313원, 화학공업제품 1301원, 전기·전자 1290원, 전자부품

1288원 등이었다.

손익분기점 환율은 평균 1258원으로 답했으며 업종별로는 플라스틱·고무제품 1274원, 섬유제품 1263원, 철

강·금속 1254원, 전기·전자제품 1241원 등이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59.3%가 [환율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어 38.2%는 [좀더 지켜본 뒤 추

가하락시 환율안정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 1200원으로 하락하면?

무역협회는 최근 환율수준은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수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5월7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79원으로 2001년 12월14일의 1274원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2001

년 말에 비해 3.7% 떨어지고 4월13일 1332원에 비해서는 4.1% 하락한 수준이다.

4월 중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300원대가 무너진 환율은 5월 들어서는 1290원대와 1280원대도

연속적으로 깨졌다.

최근 환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보다 미국 달러화가 전세계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만 특히

한국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에 따른 원화의 평가절상 추세도 한몫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5월7일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265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Bank of America

도 2002년 말까지 118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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